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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동빈 ☎044-300-7172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제 실질적 돌파구 마련해야”
- 12일 제1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실행계획

수립 및 대전 국방산단 연계 산업 기반 조성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3년간 개

발제한구역에 묶여 온 금남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지적하

며,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

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부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

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

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월 31일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5년 만에 전면

해제됐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유지돼 토지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하고 사업 수도 7개에서 2개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세종시의 적

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대전시가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에 첨단 국

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사례를 언

급하며, 세종시 역시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구체

적인 실행계획 수립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먼저 환경적 보전 가치와 개발 필요성,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 발굴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제도 활용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 해제

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남면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대전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개발 역량과 연계한 첨단 국방산업 소재·부품 및 연구지원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53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희생에 이제는 원

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할 때”
라며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